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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CC, 현대 강수에 합병전략 “무”
현대엘리베이터, 공정위에 KCC 조사 요청 … 기업결합 여부는 유보

현대엘리베이터가 12월5일 금강고려화학(KCC)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공정위와 금융감독위원회에 

KCC에 대한 지분처분 명령을 요청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.

KCC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 심리 결과 발표(12월11-12일 예정)를 앞두고 

KCC의 지분매입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집중 부각시켜 분위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.

현대그룹 관계자는 “KCC 측이 5%룰을 어기면서 부당하게 취득한 주식을 가지고 기업결합 신고를 한 것은 

부당하기 때문에 공정위에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”고 밝혔다.

또 “공정거래법상 불공정한 방법으로 기업결합을 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주식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

돼 있는 만큼 KCC 측이 사모펀드와 뮤추얼펀드를 이용해 부당하게 취득한 지분 20.63%에 대해 처분명령을 

내려줄 것도 공정위에 요청했다”고 밝혔다.

현대엘리베이터는 12월3일 금감위에도 KCC측 지분 20.63%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

서를 접수했다.

KCC는 11월19일 공정위에 현대엘리베이터의 기업결합을 허가해줄 것을 요청하는 <기업결합신고서>를 제

출했으며 공정위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.

현대그룹은 앞으로 KCC를 상대로 주식매매 취소 및 주식반환 청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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